
페이닥터의 데모 시술 중 발생한 사고 병원의 대표원장에(Demo) ,

게도 책임이 지워질까

당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사건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8. 4. 5. 2017

나 판결 에서 법원은 의사가 새로 구입한 레이저 의료기계의 작동법을 익2052130 )

히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병원 직원을 상대로 이른바 데모 시술을 했다가‘ (Demo) ’

부작용이 생긴 사건에 관하여 의사의 사용자인 대표원장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홍보팀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된 의사로부A

터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의사의 사용자이자. A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이 사건 병원의 진료 영역 확장을 위해 피부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세포 재

생 촉진에 작용하는 모자이크 프락셀 레이저 기계를 구입하면서 해당 기계를 이용

한 시술을 시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하였다 의사는 의학전문대학원A . A

과정을 마친 후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기 전까지 다른 피부과에서 근무한 적은 있었

으나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의사는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 사건 기계를 이A

용한 데모시술을 무료로 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고 이에 원고

가 참여를 자원하여 의사로부터 레이저 시술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위 시술 시행A .

직후부터 군데의 시술 부위가 움푹 파이고 진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상 증상이36

발생하였다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고. ,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이상 증상의 치료를 위한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원고의 얼굴에 큰 면적의 흉터가 남게 됐다.

원고는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A

기계의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

하지 아니한 의료상의 과실을 범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의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A

보아 대표원장인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이에 법원은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일반의로서 다른 병원A

피부과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기계와 다른 종류의 기계만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술 당시 정확한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이 사

건 레이저 시술을 진행하였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팔이나,

다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 먼저 테스트를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약 흉터가,

남을 경우 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인 얼굴에 곧바로 이 사건 레

이저 시술을 시행하였는바 의사에게 의료상 과실 및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A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민법 제 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법리에756 ‘ ’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가 의사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의사가 이 사건 레이저 시, A A

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된 이상 시술 시행,

당시 피고가 직접 감독하였는지 피고가 시행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와도 관계없,

이 해당 사건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보았

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레이저 시술로. A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결국 이 사건 판결은 피용자인 소속 의사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

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용자인 대표 원

장의 사건에 대한 인지 실질적인 감독여부 등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향후 병원의 대표원장은 소속 의사의 의료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

한 주기적인 감독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

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

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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